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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심전심(李心全心) 으로 통하다

- 이인실 특허청장, 직원과 소통을 위한 만찬 열어 -

□ 이인실 특허청장은 27일, 이번 달 들어 두 번째로 직원들과 격의

없는 소통을 위한 저녁식사 자리를 가졌다.

ㅇ 이는 딱딱한 사무실을 벗어나 소탈한 분위기에서 조직의 여러 현안

들에 대해 얘기를 나눠보자는 이 청장의 아이디어에서 시작됐다.

ㅇ 통상 직급별․성별 등으로 구색을 맞추던 종전 기관장 간담회 

형식도 탈피했다.

- 자원자 중 선착순으로 정해 푸릇푸릇한 20대 엠제트(MZ)세대부터 

50대 고참 선배까지 고루 한 자리에 모이는 계기가 됐다.

- 또한, 오찬으로는 직원들 의견을 충분히 듣고 소통하기에 시간이 

부족한 점을 고려해 저녁식사 초대 형식을 취한 것으로 알려졌다.

ㅇ 심사관, 심판관, 정책담당자들은 업무상 애로사항이나 건의․제안

등을 기탄없이 털어놓았고, 이 청장도 직원들에게 진심으로 화답

했다는 후문이다.

□ 한편, 이 청장 취임 직후 실시한 설문조사 후속조치에 대한 직원

들의 선호도 투표도 있었다.



ㅇ 심사 외 불필요한 업무 줄이기, 집중 심사시간제 도입 등 업무에

전념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대한 호응도가 높았다.

ㅇ 한 참석자는 “그간 많은 설문조사가 있었으나, 구체적인 검토 결과가

담긴 전체 목록을 공지한 적은 처음이었다”며, “매월 조치사항을

업데이트해 점검하는 부분에서 진정성이 느껴졌다”고 말했다.

ㅇ 다른 직원은 “인상깊은 점은 우리 의견이 소수의 외침에 그치지 

않고 실제로 정책에 반영돼 변화로 나타났다는 것”이라며 “이런 

변화가 일회성이 아니라 일관성 있게 지속되길 바란다”고 전했다.

□ 이 청장은 그간 대내외 소통에 진심인 행보를 보여 왔고, 조직 내

소수의견도 세심히 살피고 있어 직원들의 평가도 긍정적이다.

ㅇ 이인실 특허청장은 “특허청 본연의 업무에 집중하면서 즐겁게 

일할 수 있는 조직을 만드는 것이 목표”라며, “앞으로도 조직과 

직원들의 활력을 높여 고품질의 심사․심판 및 지식재산정책

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최우선 역점을 두겠다”고 말했다.

     



붙임  현장 사진

이인실 특허청장(왼쪽 1번째)이 지난 27일 19시 청사광장(대전 서구)에서 직원들과 

이심전심 소통 간담회를 개최했다.

간담회 이후 직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.


